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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폭리 논란 여전… 뛰는 예적금 위에 나는 대출금리 머니S

5대 은행, 17일부터 예∙적금금리 올리기 시작해 4%대 적금까지 등장… 다만 이러한 금리 인상폭은 소수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대부분은 1%대 적용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 넘어서… 다음달 코픽스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 신용대출 금리는 현재 3.521~4.79%로 조만간 5%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퇴직연금 적립금 30조원 돌파 한국경제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퇴직연금 운용관리적립금이 30조원 돌파…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30조 1,787억원 기록

퇴직연금 수익률에서도 은행권 최고 수준 유지… 중수익률 DB형 1.61%, 10년 2.37%, DC형 1년 2.19%, 5년 2.10%, 개인형 IRP 2.01%, 10년 2.54% 등 1위

영끌·빚투족 어쩌나…주담대 7%까지 오를수도 이코노미스트

올해 주담대 금리 최고 6%도 예상… KB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3.57~5.07%에서 3.71~5.21%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아…

업계는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도 우려 중….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만기 연장 종료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핀테크 기업 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e대한경제

정은보 금감원장,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인수 범위 확대 및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설명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및 코넥스 시장에의 핀테크 기업 성장 기여적 환경 조성하기로 언급…. 디지털 파인더 출범 계획도 공개

자동차보험 흑자전환 기대감… 지난해 손해율 4년만에 ‘뚝’ 파이낸셜뉴스

10개 손보사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4.7%로 전년 89.7% 대비 5%p 감소세… 메리츠화재가 77.5%로 4.4%p 감소해 가장 낮은 손해율 기록

다만 월별로는 작년 12월 손해율은 전달에 비해 증가세… 11월 91%, 12월은 94.4%로 3.4%p 증가… 손해율 감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까 업계 촉각

안 팔면 각오 당국 압박에… 판매중단 보험사들, '4세대 실손' 내놓는다 머니S

금융위원회, 4세대 상품 안착을 위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압박에 들어가…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해 실손보험 판매 중단한 보험사들이 속속 4세대 상품 개발 착수

현재 중단한 보험사 중 4세대 전환을 수용하는 보험사는 ABL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KDB생명 등 4개 뿐… 당국은 전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방침

'4천~8천억' 어디쯤일까…3개월 만에 재개된 30년물 모집에 이목 연합인포맥스

기획재정부, 3개월 만에 모집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 확정… 연초부터 진행된 채권 약세에 초장기물의 장기물 대비 역전 현상 심화되며 미세조정 나서…

초장기물 중심으로 모집 발행을 하되 단기물도 일부 섞을 것 언급… 국고 30년물 모집은 국고채 전문 딜러 등이 건의한 사안으로 알려져…

증권사, 미래 먹거리 위해 가상자산 포용하나 한스경제

증권사들, 오미크론 확산과 미국 양적 긴축, 금리인상 등 경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어 디지털 기술과 자산에 관심 보여…

MZ세대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한 몫… 미래에셋증권은 가상자산 수탁사업을 전담할 신설 법인 출범 계획… 증권사들의 연계사업 진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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